교통사고 손해배상 사실관계 정리서 (작성자: 윤서진, 가명)
작성일: 2026. 9. 20.   작성자(피해자): 윤서진(만 38세, 여, 회사원 — 사무직, 월 세전 급여 380만 원)   가해 차량: 승용차(운전자 장OO, 가명), OO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1. 사고 경위
2026. 3. 14.(토) 오후 2시경 경기 OO시 OO사거리. 저는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하던 가해 차량에 왼쪽 다리를 부딪혀 넘어짐.
112·119 출동, 경찰은 가해 운전자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받음). 가해 차량 블랙박스와 사거리 CCTV는 경찰이 확보했다고 들음.
2. 부상과 치료
진단: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수술), 요추 염좌. 2026. 3. 14.~4. 10. OO대학병원 입원(28일), 이후 통원 재활 치료 중.
2026. 9. 현재 무릎 굽힘 제한이 남아 있고, 주치의가 "6개월 더 치료 후 후유장해 평가" 예정이라고 함. 금속판 제거 수술이 2027년 상반기에 필요하다고 들음.
지금까지 본인 부담 치료비 약 410만 원(영수증 보관, 건강보험 처리분 제외), 간병인 비용 입원 중 14일분 약 210만 원(영수증 있음), 통원 택시비 약 60만 원.
3. 일을 못 한 기간
2026. 3. 16.~6. 30. 병가·무급휴직(무급 기간 2026. 4. 15.~6. 30.). 회사 급여명세서·휴직 증명서 보관. 복직 후 무릎 때문에 외근 업무에서 빠짐(직급·급여 변동 없음).
4. 보험사 진행
가해 차량 보험사 담당자가 2026. 9. 10. "현재까지 치료비 외에 합의금 1,250만 원(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 포함)"을 제시하며 이번 달 안에 합의서에 서명하면 바로 지급하겠다고 함.
담당자는 "보행자 쪽에도 휴대전화를 보며 걸은 과실 10%가 있다"고 주장함(저는 휴대전화를 보지 않았고, 블랙박스로 확인 가능하다고 생각함).
5. 알고 싶은 것
보험사 제시액 1,250만 원이 적정한지, 법원 기준으로는 손해 항목별로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아직 후유장해 평가 전인데 지금 합의해도 되는지, 소송을 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과실 10%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